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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문화유산 미장공사는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(2025) 및 

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진행된다. 시방서에 의하면 풀은 찹

쌀가루, 밀가루, 감자전분, 유근피, 해초 등을 끓여 사용하

며, 곡물풀은 당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하루 전날 제조 

시 냉장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그러나 하루 전날 제

조된 찹쌀풀은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적정 사

용시간(일일 작업 8시간 기준)을 충족하기 어렵다 

(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, 2025).

  본 연구는 여름철에 찹쌀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 

방부제(생석회, 목초액, 피톤치드)를 혼합하여 부패 지연 

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. 방부제로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

생석회와 목초액 외에 항균 및 항곰팡이 효과가 보고된 

피톤치드를 선정하였다. 피톤치드는 시중에서 구입이 용이

한 편백수 원액을 사용하였으며, 잎편백수와 심재편백수 

두 종류로 구분하였다.

  생석회의 경우 수화 반응에 따른 팽창을 고려하여 앰플

이 수용 가능한 양을 사전 실험을 통해 설정하였다. 목초

액은 강한 산성을 띠어 농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

로 판단되어 0.5%, 1.0%, 1.5%, 2.0% 네 가지 농도로 설정

하였다. 피톤치드는 목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성도가 

낮은 점을 고려하여 1.0%, 2.0% 두 가지 농도로 조정하였

다.

  부패 지연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등온 열량

계(TAM Air)를 사용하였다. 등온 열량계의 온도는 여름철 

고온 환경을 고려하여 30 ℃로 설정하였다. 제조 직후 찹

쌀풀에 방부제를 혼합한 후 등온 열량계에 삽입하였다. 일

정 기간 동안 풀의 발열 변화를 관찰하여 부패가 시작되

는 시점을 특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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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실험 결과, 목초액은 0.5%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부

패열이 발생하지 않았다. 다음으로 생석회와 목초액 0.5% 

순으로 부패가 지연되는 것이 확인되었다. 반면 피톤치드

는 두 종류 모두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. 본 결과를 

바탕으로 방부제를 포함한 찹쌀풀을 모르타르에 적용하여 

정벌층 재료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. 성능

에 이상이 없을 경우, 여름철에도 찹쌀풀을 활용한 미장공

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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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2. 생석회의 팽창 반응 

그림3. 등온 열량계(TAM Air) 그림4. 부패열 측정 과정

그림1. 생석회 적층 직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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